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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年 新年司教メッセージ・韓国語） 

 
 

            

 

 
 

2011 년 신년 주교 메시지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네 목숨을 지키시리라. 

(시편 121,7) 

 

사이타마 교구의 형제자매 여러분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의 불안정한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우리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에게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화를 향한 길을 걷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두 가지 점에 대해 여러분과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는 

어린이들에 관한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10 월 말경에 우리의 교구의 관할 본당 안에서, 초등학생이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자살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망한 어린이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각지의 학교들에서는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하여 깊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단 따돌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어린이들을 어떻게 구해내고 지켜낼 수 있는지, 집단 

따돌림을 어떻게 줄여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집단 따돌림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본당에 온 어린이들 중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린이들, 특히 혼혈아동 1들이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처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집단 따돌림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조차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가족에게 있어, 특히 해외에서 온 이주자 가족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상황을 학교나 교육 위원회에 상담하는 데 있어 불안이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이나 가족이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본당(혹은 블록)에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상담을 받고 어린이나 가족들과 나눔을 갖는 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봅니다. 개인적인 

상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좀 더 폭넓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집단 따돌림을 

                                                   
1 일본교회에서는 혼열아라는 단어가 위화감을 준다고 해서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때는 하프(half)라는 표현도 
썼는데, 이 역시 모멸감을 줄 수 있다 하여 교회에서는 더불(Dou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다부르꼬(double 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각각으로부터 두 개의 문화를 물려받은 유리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신생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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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고 있는 어린이들이나 가족을 도울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식구들이 형제자매로서 학교, 

교육관계자, 지역사회와 상담이나 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 년간, 임시고용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퇴출 등으로 고용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의 여러분께서 하나가 되어, 실직한 사람이나 생활곤궁 자들을 위해 지원, 원조를 

해오셨습니다. 이와 같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가 가능한 부분에 참여하여 함께 

걸어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고쳐 나아가며 

여러분에게 듣고자 합니다. 일상의 생활 중, 길바닥에 피어있는 작은 꽃 하나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온다거나, 자연의 풍경을 보면서 감동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귀가했을 때, 자녀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험신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효율우선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의 

톱니바퀴로부터 떨어져나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본에 왔다는 이유로, 그저 일에만 몰두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겠지요. 이러한 삶이 커다랗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삶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피조물로서의 존귀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아닐까요? 

그렇다고, 일이나 사회적 책임을 모두 버리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더, 생활 안에서 여유를 갖고 지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제 자신에게도, 또한 

여러분에게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 안에서 여러 일들을 전체적으로 5%를 

줄여서 5%의 여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사 

시간을 5%를 줄여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사 시간을 하루에 4 시간이라고 한다면 

12 분입니다.  잔업을 줄여서 5%의 시간을 만듭니다. 일주일에 2 시간 정도의 시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시간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를 줄인다는 말은, 

식사를 검소하게 하는 것도, 가정의 전기, 수도, 자동차의 가솔린 등을 줄이는 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디어를 짜서 5%를 목표로 하여 시간, 돈, 물건 등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5%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가볍게, 보다 풍요로운 마음을 갖도록 

하지 않을까요?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5%, 청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5%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고독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이나, 집단 따돌림으로 고립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형제자매로서 받아들이는 일에 연결된다면 

그 얼마나 멋진 일이 되겠습니까? 

 

시편 121 은 땀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읍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 눈을 들어, 

저희는 산들을 쳐다봅니다” 라는 1 절로 시작됩니다. 산을 오르는 도중, 호흡을 가다듬으며 이 산 

저 산을 쳐다보고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어 산 오르기를 계속할 수 

있는 희망을 갖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산 오르기로 예를 든다면, 산들을 

쳐다보는 시간이 5%의 여유에 해당하겠지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헤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자와 성령은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2011 년 1 월 1 일 

사이타마 교구 주교 

마르셀리노 따니 다이지 


